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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른 장마 때문인지 날이 부쩍 후텁지근해졌는데요. 이런 날씨엔 입맛 없어진다는 분들 많죠. 

그럴때는 새콤달콤한 밴댕이 회무침 같은 음식이 입맛 살려주는데 제격인데요. 

그 진한 맛 때문에 술안주로도 훌륭하더군요. 그런데 사시사철 즐겨먹는 이 밴댕이도 제철이 따로 있다네요. 

심연희 기자, 지금이 밴댕이가 제일 맛있을 때라고요.

  네, '오뉴월 밴댕이'라는 말이 있죠. 6월이 딱 제철입니다. 

지금 때를 잘 만나 한창 살도 기름지고 부드럽습니다. 

이 밴댕이, 좀 낯설다는 분 계실 텐데. 밴댕이로 유명한 강화도에 맛보러 가보시죠. 

석쇠에 구워먹는 밴댕이 구이에 무침 또 탕까지 즐길 수 있는 메뉴가 아주 다양합니다. 

보통 속 좁은 사람보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죠? 그 맛만은 넘치게 너그럽습니다.

  

 요즘, 찾아오는 이들로 가득한 이곳, 강화도 선수포구입니다.

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, 뭘까요? 

  김영혜(서울시 돈암동) : “우리 남편처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밴댕이 무침 먹으러 왔습니다.” 	

 워낙 성질이 급해 금방 죽는 탓에, ‘밴댕이 소갈딱지’ 이 불운의 별명도 얻었죠.

   “성질이 나빠서 금방 죽는 밴댕이야. 이게.”

  “그렇구나. 누굴 닮아서?”

  “네 엄마를 닮아서 그래.”  

그래도 제철인 지금! 맛만은 최곱니다.  요즘 한철, 가장 기름지고 물올라서 횟감으로 맛보면 그만이라는데요. 

몇 번의 칼질로 쓱쓱 다듬어내니, 밴댕이 회 한 접시 뚝딱 나옵니다.  

초고추장 듬~뿍 찍어서도 맛보고요. 

  “살살 녹아요.”  

두툼한 것 두어 점 올려 한입 가득 쌈도 싸 먹는데요.
  
 “와, 이거 먹으니까 속병이 싹 내려가고 기분이 좋습니다.” 

 “소갈딱지는 조그마한 게 맛은 엄청 좋네.”  

지금 강화도 가면요, 횟감 1kg에 2만 5천 원 정도에 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.  

회 맛보다 보면, 고소한 향기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.  

 “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?” 

 바로 밴댕이 석쇠구입니다.  

지글지글 연탄불 위에서 익어가는 밴댕이! 노릇하게 잘 구워지면,  이렇게 야들야들한 살만 발라먹고요.

   “입에서 살살 녹아요.”

  “살살 녹아요.” 	

 뼈가 워낙 연해서, 이렇게 머리부터 꼬리까지~  통째로 드셔도 됩니다.

   “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. 한입에 쏙 들어가서 조금 뜨겁긴 한데 정말 맛있어요.” 

 밴댕이 맛의 진가 어디 구이뿐일까요?

 먼저, 밴댕이회를 잘게 썰어 아삭한 채소 듬뿍~ 초고추장 넣고 조물조물 무친 밴댕이 회 무침입니다.  

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죠. 		

   “제가 밴댕이 먹으려고 일 년을 기다렸습니다. 정말 맛이 좋습니다.”		 

아이들도 그 맛에 홀딱 반했네요.  

이번엔 좀 더 얼큰하게 즐겨볼까요? 밴댕이를 뼈째 채소와 갈아서, 완자로 만들고요.

 매콤한 육수에 넣어 끓여먹는 이것, 밴댕이 완자탕입니다. 

보글보글, 이 소리. 들리시나요?
  
속 끝까지 뻥 뚫어주는 이 맛.

 “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줘요.” 

 “가시가 없어서 먹기 좋아요.”  

여기 말고도, 외포리 젓갈시장에 가면 또 다른 밴댕이 요릴 맛볼 수 있는데요.

 새우젓부터, 꼴뚜기젓, 조개젓까지~ 

  “요즘에 제일 맛있는 젓갈이 밴댕이 젓이야.” 						 

바로 소금에 절여둔 밴댕이 젓입니다.  

 “정말 맛있어요. 이게 3년 묵은 밴댕이 젓이에요.” 

 짭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, 오래 보관할 수도 있으니까, 집에서 훌륭한 반찬이 될 텐데요.

  여기에서는 이렇게 즉석에서  채소와 함께 매콤하게 버무린 밴댕이젓갈,  시식도 할 수 있습니다.  

뜨끈한 흰 쌀밥 위에 올려 먹는 곰삭은 그 맛!

   “오독오독 뼈째 깨물어 먹으면 아주 맛있고 짭짤하니 좋아요.” 						 
이분은 아예 선 자리에서  한 끼 식사 해결하시려나요.
  
 “맛있는 게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.” 

 “요즘 밥맛이 없었는데 이거 사 가면 밥 두세 공기가 아니라 우리 집 쌀이 다 동날 것 같아요.”  

여기에 밴댕이에 튀김옷 골고루 입혀  바삭바삭하게 튀겨내는 고소한 별미,  “밴댕이 튀김”도 있습니다.  						 
바삭한 튀김옷 속엔, 고소한 밴댕이 속살 한가득!
  
 “아주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 최고예요.” 

 “요즘엔 밴댕이가 최고야.” 	 

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맛! 늦기 전에 강화도 꼭 들르셔서 밴댕이 맛보는 건 어떨까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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